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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박남춘 시장, 벤치마킹 통해 지역 현안 해법 찾는다. 
- 23일, 서울시 용산공원 및 연남동 방문 - 

- 캠프마켓 활용방안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목적 -

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3일 부평 캠프마켓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법 

모색을 위한 ‘벤치마킹’에 나섰다.

과거 미군기지에서 서울시민들의 휴식처로 탈바꿈한 용산공원을 방문

해 부평 캠프마켓의 미래를 찾았다. 청년들의 ‘핫플레이스’로 각광

받고 있는 서울 연남동 일대를 둘러보며 인천지역 원도심 활성화 방

안도 고민했다.

박 시장은 먼저 서울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(구 장

교숙소5단지)를 방문했다.

용산공원은 캠프마켓의 약 4배가량 넓은 면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

국가공원 조성 예정지다. 일제 강점기부터 미군 주둔기까지 115년간 

생성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캠프마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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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유사성이 크다.

이 가운데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외국인 임대주택의 

임대종료(2019.11.) 후 LH가 국토부에 기부한 곳으로 지난해 8월부터 

시민을 위한 체험, 전시,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임시 개방중이다.

박 시장은 국토부·LH 관계자로부터 용산공원 추진과정을 청취한 후,  

용산공원과 캠프마켓 공원조성 과정에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상

호 협조해 나갈 것을 국토부에 제안했다.

특히 국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점으로 손꼽은 뒤, 함께 

방문한 인천시 캠프마켓 사업 관계자에게 2022년 캠프마켓 활용방안

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의견수렴 방안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.

이와 관련, 인천시는 캠프마켓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수립과 발

전종합계획 변경 그리고 공원기본계획(마스터플랜)을 내년부터 추진하

기로 했다. 

보다 체계적인 시민공론화를 위해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실시하고, 

대규모 시민참여단, 전문가 자문단 및 워킹그룹 등을 운영하여 시민

중심의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.  

용산 방문을 마친 박 시장은 공공주도 및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

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연남동과 연희동을 찾았다. 

연남동은 경의선 숲길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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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상권과 어우러져 동네가 브랜드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.

이번 방문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

학원 교수와 로컬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다. 

청년층 유출에 대한 고민이 큰 인천시는 유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

겨냥,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할 

예정이다.

박남춘 시장은 “원도심을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

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”면서 단기간

전면개발 방식보다는 느리더라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를 

만들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    

     

※ 관련 사진은 17:00시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 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